
존경하는 아베 신조 총리 신 각하 내외분,

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,

각하의 총리 신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취임 이후 바쁘신 가운데도

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신 데 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우리 두 나라는 서로 친구가 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이웃입

니다. 이미 양국 국민은 비자 없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으며, 경제∙사회∙문화∙스

포츠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교류∙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.

이러한 발전이 있기까지 김 중 전 통령과 오부치 전 총리는‘새로운 한∙일

파트너십’을 선언했고, 2003년에는 나와 고이즈미 전 총리가‘평화와 번 의 동

북아 시 를 위한 공동선언’을 발표했습니다.

그러나 과거사가 불거질 때마다 양국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을 되풀이

해 왔습니다. 이제야말로 신뢰와 실천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. 과거사의

올바른 인식과 청산, 주권의 상호존중,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토 로

평화와 번 의 동북아 시 를 함께 열어 가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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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점에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깊이 있고 진지한 화를 나누게 된 것을

뜻깊게 생각합니다. 평소 한∙일 협력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, 우리 문화에

한 관심도 각별하신 각하께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실

것으로 기 합니다.

내외 귀빈 여러분,

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한∙일 양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축배를 들어 주시

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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